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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월 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 4 25 ( ) .

문의 네트워크정책국: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( 750-2770)☎

개인정보보호윤리과 허은영 사무관( 750-2771) eyhuh@kcc.go.kr☎

방통위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착수, ․
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하여( “ ”)

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

위반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’11. 4. 25

자로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최근의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

답변을 요청하였다.

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주 목요일 미국 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,

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

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. ,

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

확인하기 위한 것이다.

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,

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, ,

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

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,

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

포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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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,

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․
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

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.․ 이 연구반은 기존에

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,「 」 「 ․
합동 대응반 인증심사 등과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, “ISMSPIMS ” .」 ․
끝.

애플코리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사항< >

스마트폰 등에 축적되는 정보 관련.

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1.

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2. ,

3.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 시

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이유

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4.

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

고지 및 동의 관련.

스마트폰 등에서 애플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1. ,

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

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2.

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

상기사항 관련 월 방통위에 허가신고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. ’09. 11 ․
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입장. ,


